
□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 가족의 토지거래와 한-싱가포르

FTA를 연결 지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먼저 토지거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ㅇ 후보자 배우자 가족 6인은 별세한 선친으로부터 70평이 채 안되는

토지를 상속받아 15년 이상 공동 소유하다가 매각하였습니다.

상속시점부터 매각 시점까지 보유기간이 길어 양도 차익이 발생

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일 뿐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을

노린 투자나 투기가 아닙니다.

ㅇ 후보자 부부는 매각 과정을 배우자의 가족에게 일임했고 매수자와

일체 사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.

ㅇ 후보자 배우자의 지분은 전체 매각대금 중 7억여원이며, 관련 세금을

투명하게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.

ㅇ 매수자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를 사들였다는 주장도 인사

청문 준비단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. 준비단은

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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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엠바고 : 즉시 사용

총리 후보자 배우자 가족의 토지거래를 한-싱가폴 

FTA와 연결 지은 보도(노컷 4.20)는 사실이 아닙니다. 



□ 다음은 한-싱가포르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ㅇ 한-싱가포르 FTA는 참여정부의 국책과제 중 하나로 2006년 체결

됐습니다.

ㅇ 한 후보자는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서 한-

싱가포르 FTA 체결을 위해 애쓴 수많은 민관 전문가 중 한 명일 뿐,

국가 대 국가 간에 이뤄진 협약이 개인간의 소규모 토지 거래와

연결 짓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시각입니다.

ㅇ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누군지, 어떤 회사가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

개발해 어떤 수익을 올렸는지, 후보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, 알려고

해본 적도 없습니다. 영향을 미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.

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으며, 국회가

제출을 요구한 900여건의 자료를 속속 제출하고 있습니다. 국민이

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


